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䤰 제1차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07~’11) 발표(2007. 3. 19)

○추진배경

-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저고용,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과제

에직면

- ‘학습하고혁신하는기업’만이지속성장가능: 기업의성장패러다임의변화

(모방을통한추격전략→창의에기반한선도전략, 가격경쟁→품질경쟁)

- ‘경쟁력 높은 지식근로자’만이 일자리 보장: 고용유연화의 진전(평생직장 →

평생직업)과 숙련인력에 대해 노동시장 수요가 집중(숙련편향적 기술진보)되

는상황

- 전국민의 총체적·평균적 직업능력 수준이 국가경쟁력의 근간으로 핵심인력

과취약계층을아우르는직업능력개발필요

- 우리나라의직업능력개발수준은양적·질적측면에서크게미흡

䤎직업능력개발참여율(25~64세): 한국(14.1%), OECD 평균(37.1%)

䤎숙련노동력활용용이성(’06년, IMD): 61개국중47위

-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의 확립은 인적자본의 형성·활용·축적을 통해 기업

의생산성, 근로자의삶의질, 국가경쟁력을제고하는핵심전략이될것임.

○중점추진과제([그림1] 참조)

- 근로생애를아우르는직업능력개발

- 보편적권리로서직업능력개발

- 시장친화적전달체계혁신

- 능력중심제도·문화확산

- 직업능력개발추진체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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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직업능력개발의양적·질적성과제고기대

- 주요성과지표

䤎직업능력개발참여율

☞15세이상: 12.7%(’04) → 19.0%(’08) →25.0%(’11)

☞중소기업<300인미만>: 23.9%(’06) →30.0%(’09) →38.0%(’11)

☞비정규직<임시·일용직>: 12.3%(’06) → 18.0%(’09) →24.0%(’11)

䤎숙련노동력의활용용이성(IMD): 47위(’06) →35위(’09) →25위(’11)

䤎실업자훈련취업률: 46.2%(’05) →53.5%(’09) →60.0%(’11)

-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지원서비스의 종합제공을 통해 국민의 평생경력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고숙련-고생산성-고임금」을 구현하는 일자리 복지와

사람에대한투자에기반한지속성장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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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평생직업능력개발의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비전

목표

추

진

전

략

자료: 노동부(2007. 3). 제1차평생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07~’11) 설명자료.

함께 가는 고숙련 사회
“핵심 근로계층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과 더불어

전국민의 총체적 직업능력을 제고하는 고숙련 사회 실현”

학습하고
혁신하는 기업

근로생애를 아우르는 능력개발

경쟁력 높은
지식근로자

활력있는
직업능력개발시장

<입직기>
청년층: 학교에서 직장으로 원활한 이행
<경제활동기>
재직자: 일터에서 평생학습
실업자: 재도약 기회
<제2의 근로생애>
고령자: 활동적 고령화

시장친화적 전달체계

훈련비 지원방식 혁신
공급기관의 다양화 질 제고
훈련정보 제공 확대

능력중심 제도·문화 확산

자격제도의 현장성 제고
기능장려 활성화
고성과 작업장 혁신

추진체제 정비

중앙·지역·산업별 추진체계
노사단체에 참여 확대
연구·성과평가 인프라 확충

보편적 권리로서 능력개발

<근로빈곤>
비정규직: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
영세자영업자: 임금근로자화/경쟁력 강화
<경력단절>
여성: 노동시장으로 원활한 재진입
<근로소외>
장애인: 함께 일하는 고용기회 확대



䤰 2007년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추진계획 확정 발표(2007. 4. 9)

○추진개요및목적

- 최근 기후변화 대응, 해외 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전력시스템

개발 등 에너지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에너지분야 전문인력 수요

가늘어나고있지만인력공급은원활하지못했다는평가를받아왔음.

- 에너지분야의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체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기술

인력을교육하여에너지관련산업을핵심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하고자함. 

- 지난해 257억원 대비 17% 증액된 300억 원을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 투자키

로 하였으며, 동시에 인력수급 실태분석을 통한 취약분야 지원확대와 엄정한

평가를통한사업비차등지원등예산의효율적활용에도적극적으로나설예

정임.

○사업내용

- 전력분야: 산업인력양성(15억 원), 기초인력양성(40억 원), 고급인력양성(109

억원) 등3개세부사업에164억원

- 신재생에너지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59억원), 특성화대학원(20억원), 최우

수실험실(6억원) 등3개세부사업에85억원

- 에너지자원분야: 학술진흥사업(15억 원), 인력양성센터(24억 원), 장학연수(2

억 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5억 원), 자원개발아카데미(5억 원) 등 5개 세

부사업에51억원

䤰 노동부-세계은행(IBRD) 직업훈련분야 공동연구사업 MOA체결(2007. 5. 17)

○사업목적

- ‘한국직업훈련제도발전사례를통한저소득국가의능력개발제고방안’에관

한실태조사및연구를실시해직업능력개발모델을정립하고자함.

○세계은행주관아래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산업인력관리공

단등직업능력관련기관과공동으로추진

- 향후3년간총30만달러투입예정

- 현재 국제적으로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직업훈련제도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세계은행 회원국이 경제발전 단계

를고려한활용방안으로활용토록하는한편, 아태지역개도국에전파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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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제도와 경제발전과정에서의 역할을 벤치마킹하고자 하

는 개도국의 수요에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국제적 비교연구

를통해한국사례를정확히소개하고향후개도국지원에이를적절히활용할

수있는좋은기회가될것임.

- 직업훈련을 통해 빈곤퇴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세계은행의 사업에 우리

나라가주도적으로참여함으로써우리나라의국제적위상을높이게될것임.

䤰 ’07년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커리어 코칭사업 선정 결과 발표(2007. 3. 9)

○추진배경

-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높아 고학력 여성들이 많이 배출

되고 있지만 대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보다 20%나 낮

은실정임.

-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후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지 못하고 있어

M자형의취업곡선을가지고있으며, 이는개인은물론국가적으로큰손실을

가져오는구조임. 

䤎여성 대졸자 경제활동참가율(’04): 우리나라 59.1%(남성 92.2%), OECD평

균82%(남성91.9%)

○추진목적

-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해당 지역의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전문대졸이상여성에게맞춤형직업교육을제공하여재취업할수있도록지

원하고자함(<표1> 참조).

○개요

-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역량개발에서 취업 지원에 이르기까지 통합된

서비스제공

- 대학을 비롯한 교육훈련기관, 교육청, 산업체, 고용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

구축

- 직업기초교육과 직업전문교육, 직업현장체험까지 포함한 맞춤형 직업교육과

정을기획

○부산

- 부산광역시가 부산시교육청, 지역 내 대학, 지방고용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

구성

-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간호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부산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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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간호대학에서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중소병원의 간호사와 18

학급미만학교의양호도우미인력으로활용

- 요건이충족(임신·출산·육아등으로회사를그만둔여성이5년이내에재취

업시)될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엄마채용장려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

진할계획에있음.

○대전

- 대전광역시가 중심이 되어 이공계 출신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대학 영재

교육원에서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부방에우선적으로수학·과학강사로파견할계획임.

- 2008년에는 대전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고학력 여성의 취업지원과 더

불어아동복지서비스의질적향상을도모할예정임.

직업능력개발사업 동향

䤰 2007년 1/4분기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인원,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

2007년 1/4분기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은지원인원기준으로 81만3천여명

을 기록해 전년 동기에 비해 10.7%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은2006년4/4분기에100만명을넘어섰다가다소감소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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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선정지역 및 프로그램

시·도 프로그램

䤎유휴간호사재취업을위한프로그램

대전광역시
䤎방과후논술지도사양성프로그램

䤎찾아가는실천과학·수학강사양성프로그램

䤎방과후컴퓨터강사양성프로그램

䤎방과후학교코디네이터양성

부산광역시
䤎방과후학교프로그램별전문인력양성(과학, 영어, 독서논술, 한자)

䤎중소병원및소규모학교간호인력해소를위한인력양성

䤎맞춤형선호영역별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운영

䤎방과후학교-어린이전문사서

충청북도
䤎방과후학교-논술지도사

䤎가족상담사

䤎커리어코칭전문가

전라북도 䤎유휴간호사커리어코칭구축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에참가한인원이68만7천여명으로전체의84.5%를차지하

고있으며전년동기에비해13.1% 증가

○실업자재취직훈련에 참가한 인원은 6만7천여 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1.3%

감소

○그밖에기타인원은6만여명으로전년동기에비해40.7% 증가

○기타훈련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훈련들이 대부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유

지하고 있음. 이러한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훈련 참여 증가현상은 중소기업 근

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증가하는 추후로 인해 향후

에도지속적으로증가될것으로보임.

- 기타인원 중 근로자 학자금 대부 실적은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7,934명)와는다르게전혀없었음.

- 수강지원금의 경우 4만8천여 명이 지원을 받아 전년 동기 대비 116.5%의 증

가율을보임.

- 검정수수료등지원금은6천여명으로전년동기대비200.2% 증가

- 정부위탁훈련의경우에는2천5백명대로감소해전년동기대비67.5% 감소

-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2006년 11월부터 시범 운영하던 근로자능력개

발카드제를활용해인적자원개발에나선인원은247명으로나타남.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2006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시범운영을하고

2007년3월본사업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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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
단위: 명, %

연, 분기
2005. 1/4 2006. 1/4 2007. 1/4

구분 증가율 증가율

총 계
602,200 734,201

21.9
813,066

10.7
(100.0) (100.0) (100.0)

직업능력개발훈련
518,644 607,062

17.0
686,697

13.1
(86.1) (82.7) (84.5)

실업자재취직훈련
69,768 84,734

21.5
66,707

-21.3
(11.6) (11.5) (8.2)

기 타
13,788 42,405

207.6
59,662

40.7
(2.3) (5.8) (7.3)

주: 1)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내직업훈련지원금, 교육훈련지원금, 사업주양성훈련(자체, 위탁), 사업주향상훈련(자체, 위탁), 사업주전직훈련(자
체, 위탁), 해외직능개발사업등의9개사업으로구성.

2) 실업자재취직훈련과정부위탁훈련은각각훈련비용및수당을합산한수치이므로중복집계될수있음.
3) 기타는유급휴가훈련, 정부위탁훈련, 근로자학자금대부, 수강지원금, 검정수수료등지원금, 중소기업컨소시엄등의수혜인원의합임.
4) 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기준임.
5) (  )안의수치는구성비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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䤰 직업능력개발훈련 참가자 비율 7.9%로 전년 동기에 비해 0.4%p 높아짐

○직업능력개발사업내에서직업능력개발훈련에참가한인원이전반적으로전년

도에비해증가하는추세를여전히유지

○2007년 1/4분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한 근

로자의비율이7.9%로, 전년동기보다0.4%p 높아짐.

- 고용보험피보험자의수는전년도동기에비해6.7% 늘어났으나훈련참여인

원은 68만7천여 명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해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

남.

○직업능력개발훈련참여근로자비율은2005년4/4분기이후7% 이상을유지

- 2007년 1/4분기까지는 10.1%로 증가세를 유지하며 최고 참가율을 보였으나

이번분기에약간감소함.

䤰 훈련 참여율, 5~299인 사업체 전년도의 증가세 유지

○사업체규모별로직업능력개발훈련참여율을보면, 대규모사업체(300인이상)

의참여율이약68.5%를차지하고있어지난분기보다다소감소했지만대부분

대규모사업체를중심으로훈련이이루어지고있음. 

○ 1,000인 이상 사업체 2007년 1/4분기를 기준으로 약 36만3천여 명이 직업능

력개발훈련에참가해해당규모사업체의피보험자중25.4%의참여율을보임.

○대규모 사업체 중 300~999인 규모의 사업체에서의 훈련 참여율은 12.0%로

전년동기대비36.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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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고용보험피보험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명, %

연, 분기
2005. 1/4 2006. 1/4 2007. 1/4

구분

고용보험피보험자(A) 7,695,612 8,105,797 8,652,176

직업능력개발훈련(B) 518,644 607,062 686,697

비율(B/A) 6.7 7.5 7.9

주: 각분기의고용보험피보험자수는각분기의마지막월인원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5~299인규모의중소사업체에서는약20만명이훈련에참가해4.0%의참여

율을 보여 지난분기와 비슷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48.0% 증가한인원임.

- 중소사업체에서의 참여율은 올해 1/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네분기연속3% 이상을보이고있음.

○5인미만의영세규모사업체에서는약1만6천명이훈련에참여하여1.2%의참

여율을보임. 

- 2006년4/4분기에1% 이하로내려갔던것이약간상승

䤰 사업주 훈련 참가인원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

○2007년 1/4분기 중 시행된 사업주 훈련 참여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

○사업주 훈련 중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의 비중은 위탁 훈련이 59.2%로 다소 높

았음.

- 자체훈련인원은28만여명으로전년동기에비해8.1% 증가

- 위탁훈련인원은40만7천여명으로전년동기에비해16.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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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고용보험피보험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명, %

사업체규모
계 5인미만 5인~299인 300인~999인 1000인이상

연, 분기 구분

피보험자수 7,695,612 1,277,620 4,395,895 815,828 1,206,269

2005. 1/4 인 원 518,644 33,630 88,023 62,415 334,573

참 여 율 6.7 2.6 2.0 7.7 27.7

피보험자수 8,105,797 1,234,952 4,697,783 896,511 1,276,551

2006. 1/4 인 원 607,062 13,067 135,057 79,265 379,673

참 여 율 7.5 1.1 2.9 8.8 29.7

피보험자수 8,652,176 1,333,523 4,990,545 899,302 1,428,806

2007. 1/4 인 원 686,697 16,146 199,909 107,814 326,828

참 여 율 7.9 1.2 4.0 12.0 25.4

주: 각분기의고용보험피보험자수는각분기의마지막월인원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䤰 사업주 양성훈련 인원 49.6% 증가

○2007년 1/4분기에 전체 사업주 훈련 중 향상훈련에 참여한 근로자의 비중은

95.1%로절대다수를차지

- 향상훈련은 전년 동기 대비 1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전년 대비 증가세

를유지하고있음.

○양성훈련에 참여한 근로자의 비중은 4.9%로 기존보다는 다소 늘어난 양상을

보이고있음.

- 양성훈련은전년동기대비49.6% 증가했고, 2005년 4/4분기부터는훈련참

여자비중이3% 이상을유지하고있음.

○전직훈련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가 이어지고 있으나 세 자리수의 훈련인원은

유지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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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사업주 자체훈련, 위탁훈련 실적
단위: 명, %

연, 분기
2005. 1/4 2006. 1/4 2007. 1/4

구분 증가율 증가율

총 계
518,644 607,062

17.0
686,697

13.1
(100.0) (100.0) (100.0)

사업주자체훈련
256,972 259,054

0.8
279,912

8.1
(49.5) (42.7) (40.8)

사업주위탁훈련
261,672 348,007

33.0
406,785

16.9
(50.5) (57.3) (59.2)

주: 1) 사업주훈련은양성, 향상, 전직훈련으로구분됨. 2) 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기준임.
3) (  )안의수치는구성비임. 4) 2006년총계는해외직능개발비용1명포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표6. 사업주 양성훈련, 향상훈련 실적
단위: 명, %

연, 분기
2005. 1/4 2006. 1/4 2007. 1/4

구분 증가율 증가율

총 계
518,644 607,062

17.0
686,697

13.1
(100.0) (100.0) (100.0)

사업주양성훈련
7,515 22,383

197.8
33,490

49.6
(1.4) (3.7) (4.9)

사업주향상훈련
511,022 584,514

14.4
653,070

11.7
(98.5) (96.3) (95.1)

사업주전직훈련
107 164

53.3
137

-16.5
(0.0) (0.0) (0.0)

주: 1) 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기준임.
2) (  )안의수치는구성비임.
3) 2006년총계는해외직능개발비용1명포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䤰 신규 취업자의 양성훈련 참가율 10.2%

○신규취업자의인적자원개발을위한사업체의노력을알아보기위해고용보험

신규 취득자 중 양성훈련에 참가한 인원을 보면, 신규취업자 32만8천여 명 중

10.2%에해당하는3만3천여명이훈련에참가한것으로나타남. 

- 전년동기에비하면3.0%p 높아진것임.

- 고용보험신규가입자가전년동기에비해5.4% 증가한것과비교해양성훈련

의인원은전년동기에비해49.6% 증가해증가폭이더컸음.

실업자재취직훈련 동향

䤰 실업자재취직훈련 인원 전년 동기에 비해 21.3% 감소

○2007년 1/4분기의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기보다 0.3%p 낮은 것으로 나

타남.

○실업자재취직훈련인원은6만7천여명으로전년동기보다21.3% 낮아짐. 

- 2004년 1/4분기부터 각 년도 1/4분기에 가장 낮은 훈련 인원을 보이는 패턴

이그대로나타나고있음.

- 기존의패턴으로볼때2007년 1/4분기의실업률상승으로2/4분기의훈련인

원증가를예측해볼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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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신규 취업인원과 사업주 양성훈련 실적
단위: 명, %

연, 분기
2005. 1/4 2006. 1/4 2007. 1/4

구분

신규취업인원(A) 228,278 310,712 327,644

사업주양성훈련인원(B) 7,515 22,383 33,490

신규양성률(B/A) 3.3 7.2 10.2

주: 1) 신규취업인원은분기내고용보험신규취득자의합임.
2) 본 자료는 사업주양성훈련의인원이 모두 고용보험신규 취득자로 노동시장에진입하는것은 아니라는한계는 지니고 있음에도불구하고,

양성훈련의목적을고려할때상당수의사업주양성훈련참여자는노동시장에새로이진입하는것으로판단할수있음. 또한이에대한구체
적인현황분석은추후논의할수있는단초를제공한다는점에서의미가있음.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07년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3월)

䤰 비정규직1) 규모는 577만3천 명으로 36.7%를 차지

○2007년 3월 비정규직 규모는 577만3천 명으로,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

중은36.7%로나타났음. 

- 한시적 근로자는 364만2천 명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 기간제 근로자는

261만4천명이었음.

- 시간제근로자는123만2천명이었으며비전형근로자는224만4천명으로나

타났음.

䤰 임금근로자의 교육·훈련경험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높아

○지난 1년간 교육·훈련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정규직이 32.7%로 비정규직

22.4%보다높게나타났음.

- 한시적근로자의 25.4%가‘교육·훈련 경험 있음’에 응답하였으며, 시간제근

로자는90.3%가‘교육·훈련경험없음’에응답한것으로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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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실업자재취직훈련 인원과 실업률
단위: 천명,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월보_, 각호.

1) 우리나라의비정규근로자는1차적으로고용형태에의해정의되는것으로①한시적근로자또는기간제근
로자, ② 단시간 근로자, ③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노사정위원
회합의문(’02. 7. 22.))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교육·훈련에 대한 교육비 부담주체는 회사, 국가기관

에서주로부담하는것으로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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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교육훈련 경험 유무
단위: %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있음 28.9 32.7 22.4 25.4 9.7 20.1

없음 71.1 67.3 77.6 74.6 90.3 79.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근로형태별) 결과(2007년3월실시). 2007. 5. 24.

표9. 교육비 부담
단위: %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교육·훈련경험있음 100.0 100.0 100.0 100.0 100.0

회 사1) 62.4 77.4 74.8 53.6 89.8

교육비 국가기관2) 31.5 15.0 17.8 29.0 4.3

부 담 본 인 5.2 6.5 6.1 17.0 5.0

기 타 0.9 1.1 1.4 0.3 0.9

주: 1) 고용주가부담한경우포함.
2)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관리공단등정부산하기관포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근로형태별) 결과(2007년3월실시). 2007. 5. 24.


